
싱가포르에서 생각하는 국가경쟁력

▲ /삽화=양만금 화백

[전광우·손현덕 통쾌한 경제-38] 지난달 하순 방문한 싱가포르는 역동성이 느껴지는 나라입니

다. “자유는 질서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싱가포르 국부(國父) 리콴유의 어록을 실천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로도 꼽힙니다. 싱가포르의 면적은 부산광역시보다 작

고, 인구는 서울의 절반 조금 넘는 도시국가에 불과하지만, 반세기 전 독립 당시 가난한 어촌

에서 단기간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면서 현재 일인당 국민소득이 한국의 두 배입니다. 그간 수

없이 다녀온 나라지만 종종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출장기간 중 눈길을 끈 국제뉴스는 2017년도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평가였습니다. 

싱가포르는 137개 평가대상국 중 작년 2위에이어 금년엔 3위를 차지해 스위스 미국과 더불어 

세계 국가경쟁력 1-3위 톱 그룹을 형성합니다. WEF 평가의 상위권 국가들은 12개 평가부문 

중 노동·금융·혁신 부문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요. 싱가포르는 노동 2위, 금

융 3위, 혁신 9위로 아시아 최정상을 점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4년째 26위, 2008년 10위권을 정점으로 떨어지는 추세인데, 특히 노동·금융

의 만성적 취약성이 문제입니다.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73위고 금융시장 성숙도는 74위로 

싱가포르와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주요 OECD 국가 중 예외적으로 순위가 지속 하락한 우리

나라의 세부항목 중 정치인에 대한 공공신뢰(90위), 공무원 의사결정 편파성(81위), 정부규제 

부담(95위)은 더욱 나쁜 수준입니다.



  

그럼 싱가포르의 국가경쟁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첫째, 청렴하고 강력한 리더십입니다. 자유 

시장경제와 아시아적 가치를 접목시킨 ‘리콴유 신화’가 핵심 배경이지요. ‘영웅인가, 독재자인

가‘라는 그에 대한 엇갈리는 시각도 있지만, 리콴유 비전과 철학 없이 오늘날 싱가포르는 없

습니다. 그의 자서전 ‘일류국가의 길’에서 “나는 일생동안 네 나라(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

가포르) 국가(國歌)를 부르며 살아왔다”는 배경이 보여주듯, 국익우선의 실용주의적 국가전략

은 싱가포르 정책기조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혁신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속적 개혁노력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은 2010

년 오픈한 복합리조트 마리나베이샌즈입니다. 세 개의 높이 200m 빌딩위에 배 모양 건축으로 

유명한 쇼핑몰, 카지노, 컨벤션 센터를 품고 있는 건물은 삼성동 코엑스 3.4배에 달하는 면적

인데요. 마이스(MICE: 기업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회) 산업의 메카로 부상하면서 과거 물류

중심의 싱가포르는 세계1위 국제회의 도시가 되었고 관광수지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최고 수준의 금융 경쟁력 확보입니다. 금융은 경제시스템 전반의 심장과 혈맥 역할

을 합니다. 실물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윤활유이자 금융은 자체 산업으로서 고부가가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연관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지요. 파격적 규제완화, 과감한 해외투자유치, 

유연한 노동시장과 전문 인력육성을 통한 금융허브전략은 싱가포르 성공모델의 핵심 요인이 

되었습니다. 

  

WEF 평가나 도시국가와의 직접 비교에 무리가 있더라도 경제역동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

해서는 인적자본 투자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노동·금융 효율성 제고 등 경제체질개선이 필수

라는 교훈만큼은 분명합니다.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가로막는 구시대적 규제 혁파도 과제고

요. “지도자는 비전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비전이라야 한다. 현실성 

없는 비전은 자칫 우리 모두를 파괴할 수 있다.” 리콴유 자서전에 나오는 얘깁니다. 당면한 

안보·경제 복합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정부 정책기조의 현실성 점검이 시급하다는 경고로 들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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